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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성 

 

명]

‘

 

적폐청산 

 

수사’, 

 

아직 

 

마무리할 

 

때 

 

아니다.

1. 

 

문무일 

 

검찰총장이 

 

지난 5

 

일 

 

오전 

 

서울 

 

서초구 

 

대검찰청 

 

청사에서 

 

가진 

 

기자간담

 

회에서 

 

주요 ‘

 

적폐청산’ 

 

수사를 

 

연내 

 

마무리 

 

짓겠다고 

 

밝혔다. 

 

문 

 

총장은 “

 

사회 

 

전체

 

가 

 

한 

 

가지 

 

이슈에 

 

매달려 

 

왔는데, 

 

너무 

 

오래 

 

지속되는 

 

것도 

 

사회 

 

발전에 

 

도움 

 

되지 

 

않을 

 

것이란 

 

생각이 

 

든다.”

 

라며 

 

위와 

 

같은 

 

입장을 

 

밝혔다.

2. 

 

우리는 

 

문 

 

총장의 

 

위와 

 

같은 

 

입장 

 

표명이 

 

부적절하다고 

 

판단한다. 

 

혐의가 

 

발견되면 

 

수사는 

 

당연히 

 

이루어져야 

 

하는바 

 

수사의 

 

종기를 

 

미리 

 

정해 

 

놓는 

 

것은 

 

수사의 

 

본질에 

 

반하기 

 

때문이다. 

 

이미 

 

착수한 

 

수사에 

 

있어서도 

 

핵심 

 

피의자들이 

 

석방되는 

 

등 

 

허점이 

 

드러나고 

 

있고, 

 

몇 

 

몇 

 

쟁점에 

 

대해서는 

 

아직 

 

수사에 

 

착수하지도 

 

못했다. 

 

최근에야 

 

개

 

혁위원회를 

 

발족시킨 

 

부서도 

 

있는데, 

 

그런 

 

위원회에서 

 

적발한 

 

적폐에 

 

대해서는 

 

도대

 

체 

 

어떻게 

 

하겠다는 

 

것인가? 

3. 

 

이런 

 

상황에서 

 

문총장이 

 

밝힌 

 

수사 

 

연내 

 

마무리 

 

방침은 

 

부실수사나 

 

미완의 

 

수사를 

 

초래할 

 

우려가 

 

있다. 

 

그리고 

 

지금 

 

한창 

 

고양된 

 

우리 

 

사회의 

 

개혁 

 

분위기에 

 

찬물을 

 

끼

 

얹을 

 

수 

 

있다. 

 

수사에 

 

대한 

 

피로감을 

 

호소하거나 

 

현재 

 

수사가 

 

정치보복이라고 

 

주장하

 

는 

 

사람도 

 

있지만, 

 

우리가 

 

보기에 

 

그런 

 

주장을 

 

하는 

 

사람은 

 

지난 

 

정권의 

 

기득권자들

 

이거나 

 

그에 

 

동조했던 

 

사람들일뿐이다. 

 

위와 

 

같은 

 

주장은 

 

일반 

 

시민의 

 

뜻과는 

 

거리가 

 

먼 

 

것이다. 

 

수사를 

 

하는 

 

검찰이 

 

그런 

 

주장에 

 

흔들려서는 

 

안 

 

된다.  

4. 

 

물론 

 

신속한 

 

수사를 

 

진행하는 

 

것은 

 

필요하다. 

 

우리는 

 

검찰이 

 

가능한 

 

한 

 

수사를 

 

신

 

속히 

 

진행하기를 

 

바란다. 

 

그렇지만 

 

그 

 

점이 

 

수사의 

 

종기를 

 

연말로 

 

정할 

 

근거가 

 

되지

 

는 

 

못한다. 

 

신속한 

 

수사 

 

못지않게 

 

내실 

 

있는 

 

수사도 

 

중요하기 

 

때문이다. 

 

지금 

 

검찰이 

 

맞닥뜨리고 

 

있는 

 

혐의점들은, 

 

오랫동안 

 

견고하게 

 

쌓여왔던 

 

적폐들임을 

 

잊어서는 

 

안 

 

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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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

 

지금 

 

검찰의 

 

수사는 

 

국민의 

 

뜻에 

 

부합하는 

 

것이다. 

 

우리는 

 

검찰이 

 

신속하면서도 

 

철

 

저하게 

 

과거의 

 

적폐를 

 

수사해 

 

줄 

 

것을 

 

요구한다. 

 

아울러 

 

수사 

 

과정에서의 

 

적법성 

 

또

 

한 

 

철저히 

 

준수할 

 

것을 

 

요구한다. 

 

그런 

 

과정 

 

자체가 

 

적폐와 

 

단절하는 

 

과정이 

 

될 

 

것이

 

다. 

 

수사 

 

기간의 

 

끝은 

 

알 

 

수 

 

없지만 

 

그 

 

목적지는 

 

분명하다. 

 

국민의 

 

자유와 

 

생존과 

 

안

 

전을 

 

해쳐 

 

온 

 

모든 

 

불순한 

 

것들에 

 

대해 

 

책임을 

 

묻는 

 

것이다. 

 

적폐에 

 

대한 

 

이번 

 

검찰 

 

수사는 

 

칼끝이 

 

아니라 

 

손잡이가 

 

국민을 

 

향해 

 

있다. 

 

검찰은 

 

그 

 

점을 

 

잊지 

 

말고 

 

흔들림 

 

없이 

 

더 

 

나아가기를 

 

바란다.

2017

 

년 12

 

월 6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

 

회장 

 

정 

 

연 

 

순


